
제 42 호 시험 결과 평하기

시험지를 되돌려주면서 교수님께서는 시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하게 됩니다.

코멘트 1: "시험 평균 점수는 67점입니다. 썩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학생들 

대다수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코멘트 2: "이번 시험 평균 점수는 형편없어요. XX에 대해서 수업할 때 학생들 정신은 어디

에 있었는지, 세 번째 문제는 질문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시험에도 수

준 미달이면 이 수업 패스하기 어려울 걸요."

코멘트 3: "아니, 이것도 시험이라고 봤나? 어쩜 이토록 못하는가. 도대체 뭘 생각했기에 세 

번째 문제는 깡그리 다 틀렸지? 학생들, 학교에 놀러 왔나? 이래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위 코멘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에서 거품 나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셋 다 성적이 

좋지 않은 탓을 100% 학생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성적이 나쁜 이유는 학생들이 잘 못 배웠

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했는데...)"가 꾸지람의 포인트입니다. "혹시 내가 잘 

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의심하다가도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한바탕 야단치고 

나면 역시 그들의 잘못이라는 결론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꾸지람을 맹렬하게 

할수록 시험지 채점하던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빨리 내려가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아마 

시험지 되돌려줄 때 잔소리 참기가 운전할 때 욕 참기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없었다면 과연 가르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치는데 못 배울 

수가 있나요. 시험에 나타난 학생의 평균 학습 목표 달성도가 부진하였다면 그 책임은 반까

지는 아니라도 삼 분의 일 정도는 교수님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단치는 대신 칠판에 격언 하나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실패와 실패자는 다르다. 실패

는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 글을 쓰면 교실 여기 저기에서 긴장감과 뒤범벅된 묘한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시험 성적이 얼마나 나쁘면 저런 '격려'의 말씀을 다 하실까." 자신

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학생들의 불안한 웃음소리가 가라앉으면 설명을 덧붙입니다. "성공도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에게 충고하는 말로 변해버립니다. 점수 잘 받아 우쭐대던 

학생들을 겸손하게 만들지요. 

시험지 돌려 줄 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분발하도록 격려해주

는 일이며, 시험 잘 본 학생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일입니다. 교수님이 어떤 자

세로 임하는가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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